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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필 _ 제주시 관광버스 기사

사랑을 주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제주도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는 강정필 씨는 10년째 제주에 소재하는 소년원인 

한길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주도 관광봉사를 하고 있다. 한번 관광을 다녀오면 

자비로 150~200만 원의 경비를 써야 하는 데도 오히려 엔돌핀이 돌아서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강정필 씨. 소년원의 아이들이 그에게는 모두 ‘마음 속의 

아들들’이다. 그는 소년원의 아이들을 계도하기보다는 아버지처럼 마음으로 

다가가서 함께 놀아준다. 실수를 저지른 아이들을 낙인찍기보다는 너그럽게 만회 

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은 인생을 

배운다. 

내 마음속

아들들

“어쩌다가 특수 강도가 되었냐?”

“녹음기를 훔쳐서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와 부딪쳤어요. 저도 모르게 겁이 

나서 아무거나 집어 들었어요. 정말 해칠 마음은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렇

게 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녹음기만 가지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녹음기를 훔쳤다가 특수강도죄를 적용받아 소년원에 다녀온 한 소년과의 

만남. 

그 만남은 제주도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세차장을 운영하

고 있던 강정필 씨의 인생에 작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002년 강정필 씨가 운영하는 세차장에 한 소년이 일 좀 시켜 달라고 찾

아왔다. 그 소년의 기록에는 ‘특수강도’라는 죄목이 쓰여 있었다. 

그러나 강정필 씨는 편견을 벗고 그 소년에게 한번 일을 시켜보았는데 의

외로 착하고 성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새 삶을 찾으려던 소년과의 만남은 강정필 씨로 하여금 소년원으로 발걸

음을 옮기게 했다. 소년원을 찾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찾게 된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는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아이들

에게 자연학습 차원에서 가끔씩 관광을 시켜줘도 되겠습니까?”

강정필 씨는 소년지도위원이 되어 아이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일을 하기

로 했다. 한창 뛰어다닐 나이에 갇혀 있는 아이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직업이 관광버스 기사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라

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시작된 외출. 30~40여명의 아이들과 인솔 교사를 태운 강정필 씨

소년원 아이들의 인생 가이드 강정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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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버스는 제주도를 비롯해 우도와 마라도 등 아름다운 관광지를 달렸다. 버

스가 설 때마다 아이들은 낚시도 하고 해수욕도 즐기며 오랜만에 바깥세상

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면 강정필 씨도 행복하다. 1년에 2번 있는 그 화려한 외출을 강정필 씨도 

아이들도 설레며 기다린다. 강정필 씨에게는 그 녀석들이 마음 속의 아들이

고, 아이들에게는 강정필 씨가 또 하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한 

힐링 캠프

강정필 씨는 아이들과 여행을 가는 날만 소년원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 달에 최소한 1번은 소년원을 찾는다. 그런 날이면 그의 손에는 소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과일, 치킨 등이 잔뜩 들려 있다. 

바깥세상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속에서 먹고 즐기는 음식들을 소년원 안

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이다. 햄버거를 같이 먹고 치킨 

다리를 같이 뜯으면서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등을 물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아버지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아이들은 

어느새 경계를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렇게 마음을 준 아이들은 소년원을 나가서도 연락을 해오고, 친부모와 

함께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효자 같은 아이도 있었다. 그 모든 게 강정필 씨

에게는 보람이고 기쁨이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강정필 씨는 소년들에게서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런 말보다 그

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소년들의 밝은 미소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그곳 아이들 상당수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애들이 많아요. 한번

은 집에 찾아갔더니 밥통에 밥이 다 말라서 며칠 동안 라면만 먹은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부모의 사랑

과 보호가 없어서 나쁜 길로 빠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는 끝까지 아이들에 대한 믿

음을 놓지 않으려 한다. 때론 다

시 범죄를 저질러 가슴을 아프

게 한 아이들도 있다. 친구의 가

게에 취업을 시켜 주었더니 금

고를 털어 달아난 아이도 있었

고, 여행 도중 이탈하여 모두를 

어렵게 만든 아이도 있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실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

신에게 되묻는다. 책임을 아이들

강정필 _ 제주시 관광버스 기사

집 마당에 심은 여름귤(하귤)은 겨울철 서리를 맞고 큰다.
아이들이 인생의 겨울을 잘 이기고 잘 자라길 바라는 그의 마음 같은 과일.

지난 10여 년간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한 강정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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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계도보다 먼저 사랑을 주고 싶었다”

 계도보다는 소년원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를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도야 저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생각했어요. 늘 감시받으며 생활할 텐데, 갇혀 있다가 밖에 나와서 놀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 하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 애들은 계도보다 사랑이 먼저 필요한 애들이
에요. 계도는 그 다음이지요.

 돌봐준 소년원 아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누구인가요?

   경수(가명)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소년원 출신인데 대학에 가게 되었죠. 2년제 한라
관광대를 가게 되었는데 소년원 청소년에게 장학금이 나올 때 그 학생이 받을 수 있
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아프리카 봉사활동도 다녀 올 수 있게 해주고요. 봉사 다녀와
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자기도 저처럼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죠. 지금은 물류센
터에서 일하면서 종종 연락하고 지내죠. 가끔 저와 함께 강연도 다녀오고 했어요. 이
렇게 잘 자라주면 그게 큰 보람이에요.  

    소년원 봉사를 하시느라 시간과 돈을 많이 쓰시는데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

신지요? 

   집사람이 아무 잔소리도 안하고 잘 이해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도 눈치는 보이니까, 
집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열심히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게으름 피우지 않으려고 하
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고 오면 기분도 좋고 엔돌핀이 막 도니까 오히려 보약 값 아
끼는 거라고 말하곤 하죠.

    소년원 아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시는데,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의 문제고 또 어른들의 문제이지요. 부모 책임이 크
지만 주변의 어른들이라도 챙겼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수박서리도 하고 남의 소 풀에 불도 내고 그랬지만 그것
을 범죄라고 낙인찍지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 한번쯤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너그럽
게 봐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 주면 아이들이 좀 더 올바른 길
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강정필 / 제주시 관광버스 기사

강정필 _ 제주시 관광버스 기사

에게 돌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나 언제나 마음은 어른들과 사회의 책

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기울고야 만다. 

그는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 최근에 집 한 채를 지었다. 아

이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만든 것이다. 

“아이들 불러서 먹이고 재우려고 지었어요. 아이들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와서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해요. 또 돌아갈 집이 없어서 거

리로 나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었으면 해요.”

강정필 씨는 지금 전세버스운영자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회장을 맡아 관광

버스 기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400명에서 600명까지 늘어난 

이 모임은 소년원 봉사를 비롯해 장애인인권포럼과 아가의 집 지원까지 다

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정필 씨가 뿌린 사랑의 홀씨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 그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돌아갈 집이 없어서 거리로 나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강정필 씨는 그런 아이들의 집이 되어주려는 마음으로 이 집을 지었다.


